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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선업 중대재해 15명 사망. 민주노총 조선업 중대재해 근본대책 요구 
정부 감독 사각지대 선박수리업 1,493명 공익 감사청구

1. 지난 9월9일 조선업 한화오션에서 위험작업 작업중지 요청을 무시한 작업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습

니다. 한화오션에서는 올해 들어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조선업 중대재해로 15명의 노동자가 사

망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조선업 중대재해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우선적으로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 방치로 올해에만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선박건조 수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이번 감사청구에는 조선업등 금속노조뿐 아니라, 건설, 공공, 서비스, 화섬, 보

건 등 산별노조와 조선업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및 여러 지역의 노동조합 

간부 1,493명이 청구인으로 참가했습니다. 

2. 2024년 조선업 중대재해로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숙련 기능인력이 부족한 상

황에서 조선업의 수주물량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증가로 조선업의 중대재해의 지속 발생에 대

한 우려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 대책 수립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등 전시행정을 거듭했습니다.  4월 22일 

진행된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에는 9월 9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화오션도 참가했습니다. 이

는 노동부의 조선업 중대재해 대책이 <사진찍기> 행사로 전락했다는 단적인 징표입니다. 

3. 2017년 노동부가 운영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는 반복적인 조선업 중대재해

의 대책의 첫번째로 조선업의 하도급, 재하도급 금지의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조선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마련등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조선업 중대재해를 방치해 왔습니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한해에 15명이 

죽어나가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완전히 방치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민주노총은 조선업 중대재해의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상반기 발생한 조선업 

중대재해 중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선박건조수리업에 대한 감사청구를 첫 번째 사

업으로 전개합니다. 선박 건조 수리업은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임에도 수리업에 대한 신고, 위험 예

방에 대해 노동부,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및 관련 지자체 등으로부터 선박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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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노총은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 대책 수립을 위해 전 조직적으로 투쟁을 전개

할 것이며, 선박건조 수리업에 대한 감사청구를 시발로 조선업 중대재해와 만악의 근원인 조선업의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 참고 : 2024년 조선업 중대재해 현황

일시 단위 피해 중대재해 사고 내용

1

2024년 

01월 

12일

한화오션
27세 

하청

느태 라다제작2공장 중앙4정반 2546호선 988블럭에서 

외판(P35, 1200mm*4360mm, 1.36톤) 탑재 후 취부작업 중 

사용한 구멍피스를 절단기로 절단 작업 완료하고 잔재물을 

그라인더(7인치)로 작업 중 블록 내부 가스폭발 발생으로 

외판(P35)가 튕겨나간 사고로 추정.

2

2024년 

1월 

18일

삼성중공업 1명

오전 1시 20분 경, 7안벽 컨테이너선에서 블록 탑재 후 세팅 

작업 준비를 위해 계단을 이동하던 중 협력업체 노동자가 

아래로 굴러떨어짐. 이 노동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일 사망

3

2024년 

01월 

24일

한화오션
30세 

하청

E1 2514호선 잠수부 작업자인 재해자가 배 외판 좌현쪽 

선저(바닥)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크리닝 작업 중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

4

2024년 

02월 

05일

HSG 성동 

조선해양

41세 

하청

풍력자켓 X-BRACE 방수·방풍용 구조물 천막을 제거하기 위해 

하이드로 크레인으로 권상하는 작업 중 1차로 1미터 30센티 

정도 권상 후 2차로 추가 권상하는 중 권상이 되지 않아 

크레인 기사와 무전사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이드로 크레인 

우측 아웃트리거가 들리면서 전도되어 재해자에게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추정

5

2024년 

02월 

12일

현대중공업 하청 FPS 탑사이드 스키딩 작업중 원인불명의 블럭전도 사고

6

2024년 

4월 

27일

초석HD 3명

(건설업) 27일 오전 9시10분 거제시 사등면 성포항 인근 

초석에이치디의 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 A(66)씨가 선체의 

엔진룸 내에서 시너로 기름 때를 제거하던 중 폭발로 사망. 

치료를 받는 중상자 사망까지 3명 사망. 11명 중경상.

7

2024년 

05월 

09일
현대삼호중공업

24세 

하청

선저부 클리닝 작업(따개비 제거 등) 중 같이 작업중이던 

동료가 뒤에 랜턴불빛이 보이지 않아 뒤를 돌아보니 의식을 

잃은 재해자를 발견, 구조 후 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사상태로 

치료 중 5/10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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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선박건조수리업 감사청구 취지

8
2024년 

5월 9일
금강중공업 2명

오전 8시40분 경남 고성 금강중공업 고성조선소에서 120톤 

중량의 선박 구조물에 하청노동자(47)와 하청 

이주노동자(37세)씨가 깔려 사망

9

2024년 

5월 

13일

대선조선 2명

오후 1시30분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대선조선에서 배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조선소 내 건조 중인 컨테이너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 나 하청노동자(34)와 B(42) 사망

10

2024년 

5월 

30일

전남 목포 소재 

조선소
1명

오후 4시 50분 전남 목포시 소재 조선소에서 폐선박을 

산소절단기로 해체하던 중 미상의 원인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전신화상을 입은 노동자A씨가 이틀 만인 1일 

사망하고 노동자 B씨가 부상을 입음. 

11
2024년 

9월9일 
한화오션

41세 

하청

 21시 58분 한화오션 4375호선 라싱브릿지(해상크레인 사용) 

탑재 작업 중 1명의 노동자(41세)가 추락하여 사망


